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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:「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」후원명칭 사용(의뢰) 

 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 

2. ’First-class’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내년 2월 22일 「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

서민금융대상」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 

3.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긴급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

때입니다. 저소득·저신용자들은 늘상 소액의 생활비조차 융통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게 현실입니다. 

그나마 이들을 다독여주는 희망의 동반자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. 문재인 정부도 소득양극화로 

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. 

4.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2018 년 2 월 22 일(목)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

그랜드볼룸에서 서민금융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는 제 7 회 

서민금융대상 시상식과 함께 서민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합니다. 

5.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후원명칭 사용을 의뢰하오니 많은 

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 

 

-  아        래  – 

◇ 행 사 명: 「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」 

◇ 주    제:  더 넓은 포용을 위한 서민금융의 길(가제) 

◇ 일    시:  2018년 2월 22일(목) 09:00 ~ 13:00 

◇ 장    소: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 

◇ 주    최:  파이낸셜뉴스 

◇ 후    원:  서울특별시,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 

서민금융진흥원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,  

새마을금고중앙회, 여신금융협회 

◇ 문    의:  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사무국  

              전화: (02)6965-0015   이메일: hy4452@fnnews.com 

 

※첨 부 : 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획서 1부. 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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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/사장 김주현 

   


